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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변화에 발빠른 대처와 대응으로 조합원 기대 부응하자”�2023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성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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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23일(목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2월 23일(목), 강남지방본부와 본사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지난 20일(월) 부터 각 지방본부별로 개최했던 2023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. ��23일 이날 오후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중 마지막 으로 치러진 본사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 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대회를 격려했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“요즘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로 노동계의 설왕설래가 많아 우려도 없지 않지만  우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정책방향 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니 대의원 및 간부들께서도 흔들리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 ��이어 “특히 본사지방본부는 KT의 중추와 같은 유능한 조합원들이 다수 속해 있는 조직이기에 조합간부도 변화에 발빠른 대처와 대응이 늘 탑재 되어 있어야 한다”이라며 “조합원께 늘 먼저 마음을 열고 사소한 의견이라도 경청하는 자세로 임해 KT노동조합과 KT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사지방본부 간부들이 되어야 한다”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본사지방본부 노일철 위원장도 “지난 2월 9일 지부대회에서 본사지방본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의원에 당선되신 동지들께 먼저 축하인사를 건넨다”고 운을 떼었다. ��이어 “지난 1년간 질타의 말이나 충고를 전하는 본사 조합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면서 스스로 초심을 복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”며 “임기 3년차인 올해에도 현장행보를 계속하겠으니 간부들께서도 조합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해달라”고 강조했다. ��한편 이날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오는 3월 말 개최될 2023년도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대의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14대 집행부 3년차 사업을 힘 있게 전개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결의하며 마무리했다. 











